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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할린동포 2~3세 65명, 영주귀국 가족 상봉차 모국 방문 
재외동포청, 5년 만에 방문사업 재개…22일 인천공항 통해 44명 단체 입국

□ 사할린 등 러시아에 거주하는 65명의 사할린동포 후손이 모국에 영주

귀국해 살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만나기 위해 11월 22일부터 

순차적으로 입국한다.

 ○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진행하는 ‘사할린동포 2·3세 모국방문 

사업’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단체입국하는 44명의 

후손은 모두 사할린에 거주한다.

 ○ 그외 러시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21명은 개별적으로 방한한다.

  ※ 사할린과 하바롭스크, 모스크바 등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세는 54명, 3세는

11명이다.

 ○ 이들은 한국에서 일주일에서 30일간 체류하면서 영주귀국해 살고 있는 

부모나 조부모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.

□ 이번 모국방문은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등

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재개됐다.

 ○ 재외동포청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진행하는 이 사업의 수혜자인 

후손들에게는 거주지와 한국 간 왕복 항공료, 공항에서 상봉 가족 

거주지 간 이동 비용 등을 지원한다.

  ※ 이 사업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의 사할린 등 러시아 현지 2·3세 가족



을 한국으로 초청해 가족 간 만남을 지원하고,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확립하고

모국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됐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모국방문 사업을 다시 시작해 

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오랜만에 재회할 기회를 드릴 

수 있어 기쁘다”며 “이 사업은 우리의 아픈 역사로 인해 고통을 겪은 

사할린동포를 보듬고,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재외동

포청이 수행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

 

 ○ 이어 이 청장은 “재외동포청은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보다 많은 사할린

동포가 국내에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등 

폭넓은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  ※ 재외동포청은 ｢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에 따라 우리 정부의 사할린

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, 사할린동포 2·3세 모국방문 사업뿐만

아니라 사할린동포 기념사업,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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